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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는 확고한 철학적 기반에 입각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치과위생

사를 육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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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is is a cross-sectional stud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86 dental hygiene students enrolled in Gwangju Health 

university from August 30, 2017 to September 2, 2017.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ir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were measured for the study. The tool to measure critical 

thinking was adapted from Yoon which had a Cronbach’ alpha of 0.77. The tool for problem-solving ability 

was adapted from that used in Heppner & Petersen, which had a Cronbach’ alpha of 0.77.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using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18.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critical thinking scored 3.45 while problem solving ability scored 

3.20. Th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was found to be strong. The 

strongest positive correlation in problem-solving ability was critical thinking (p<0.001).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uggests that the factors affect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subjec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ignificant variables included critical thinking (β=0.440) (p<0.001), satisfaction with one’s 

major (β=0.108) (p<0.0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β=0.104) (p<0.05) and academic performance (β= 

0.086) (p<0.05)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8.3%.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urriculum 

and learning method for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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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1]. 

치위생(학)과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관리 전문가이자 구강보건 교육

자이며 구강질환 관리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처치, 진료협조 및 구강보건교육 업무를 제공하

는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2].

최근에는 치위생 과정에 기반한 근거중심의 의사결정과 치위생 실무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치위

생(학)과 교육기관에서 필수 교과내용 중 치위생과정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치위생 교육과 실무의 표

준으로 인정되고 있다[3].

치위생 과정이란 치과위생사가 대상자/환자에게 제공하는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예방과 진료업무

를 말하며 치위생 과정은 임상과정인 동시에 비판적 사고과정으로서 근거 중심의 치위생 진료이다. 

이 중 치위생 진단은 자료 수집 및 평가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대상자/

환자의 필요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임상적 추론과 문제해결능력을 기초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Wilkins[4]는 치위생 과정의 치위생 진단 단계 중 분류, 해석, 타당화를 포함하는 자료처리(Data 

processing)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기술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사용하여 치위생 과정을 통해 근거 중심의 치위생실무를 제공하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 검토 중인 새로운 치위생 교육기관 인정기준에서는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한 역

량이 제시되고 있다[5]. 

2015년 세계경제포럼은 메타분석을 실시해 21세기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16개 스킬을 도출했다. 

이 중에 핵심역량은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등으로 학생들이 복

잡한 도전을 위해 필요한 능력들이다.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는 문제의 규명, 상황의 분석과 평가, 문

제해결을 공식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핵심역량은 21세기 직

장인들을 위해 매우 기본적인 역량들로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역량들이라고 하였다[6].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치과실무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치위생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시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비

판적 사고를 갖춘 치과위생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고 촉진시키기 위

한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7,8].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 성향인 비판적 

사고성향과 주어진 상황을 탐색하고 이해한 후 체계적인 단계를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 

문제해결능력은 의사결정, 치위생 과정, 창의적 사고 등과 같이 비판적 사고 개념을 활용하는데 빈번

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최[9]는 듀이의 관점에서 문제해결

과 비판적 사고의 관계에 대한 문헌연구결과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는 모두 ‘반성적 특성’이라

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개념은 통합적 교육의 일반적인 원리로 사용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비판적 사고는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추론, 해석, 평가하는 과학적인 과정 속에서 이

루어지며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결론을 내리고 일관성을 가진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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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구상하는 과정으로 통합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하였다[10].

전공과 연계한 비판적 사고교육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간호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비판

적 사고력 개발을 촉진하는 학습경험을 설계하고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1]. 지

난 2006년에 실시한 4년제 간호학과 인정 평가시 평가기관에 교육성과의 지표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포함하고, 비판적 사고와 간호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12]. 이렇듯 학교 교육의 주요 

목표가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고, 간호가 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인간의 반

응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학문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임상의사결정에서 특히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간호과정을 성공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문제해

결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13]. 

치위생 분야에서도 김 등[14]은 ‘치위생학의 교육표준화 및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치위생 

교육목적 중 교육과정영역에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능력 배양’을 포함시킬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비판적 사고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으로서 치위생교육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정리하고 의견을 낼 수 있

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 분야에서는 간호교육과 간호수행에 있어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비판

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도구 개발[11,15]에 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치위생 교육 분야에서는 2011년 조 등[16]과 2012년 황 등[17]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연구, 2014년 김 등[18]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2016년 

김[19]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 정도로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에게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G대학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조

사하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과 치위생

(학)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대학 치위생과 394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30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한 386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비판

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 배부 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

에 자의로 참여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며, 본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지킨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동의서에 서

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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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학년, 대인관계, 학교성적, 전공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 도구는 윤[15]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6개 하위영역

으로 구분하여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

성 4문항, 객관성 4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0.779이었다.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Heppner와 Petersen[20]이 개발

한 도구를 전[21]에 의해 번역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통제력 8문항, 자신감 

7문항, 접근-회피 양식 6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리커트(likert)형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0.773이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

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의 차

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한 후 사후검정(Scheff’s analysis)을 이용하였

다.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1학년이 34.5%, 2학년이 32.6%, 3학년 32.9%이었다. 대인관계는 보통 5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좋은 편 47.4%, 나쁜 편 1.3%이었다. 학업성적은 중위권 67.1%, 하위권 18.1%, 상위

권 14.8%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49.2%로 가장 많았고 만족 37.3%, 불만족 13.5%이었다

<Table 1>.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은 총 5점 만점

에 3.45점이었으며, 하부영역 중 지적공정성이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중성 3.49점, 건전 회의

성 3.41점, 자신감 3.33점, 객관성 3.32점, 지적열정/호기심 3.22점 순이었다. 문제해결능력은 총 5점 

만점에 3.20점이었으며 하부영역 중 통제력 3.47점, 자신감 3.39점, 접근회피는 2.74점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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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Division N (%)

Grade 1 year 133 (  34.5)

2 years 128 (  32.6)

3 years 127 (  32.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ad 5 (    1.3)

Moderate 198 (  51.3)

Good 183 (  47.4)

Academic performance ≤2.9 70 (  18.1)

3.0∼3.9 259 (  67.1)

≥4.0 57 (  14.8)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52 (  13.5)

Moderate 190 (  49.2)

Satisfies 144 (  37.3)

Total 386 (100.0)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subjects

Characteristic Mean±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5±0.379

  Intellectual zeal/curiosity 3.22±0.590

  Self-confidence 3.33±0.497

  Objectivity 3.32±0.516

  Intellectual impartiality 3.93±1.033

  Sound skepticism 3.41±0.607

  Prudence 3.49±0.564

Problem-solving ability 3.20±0.350　

  Self-control 3.47±0.437

  Confidence 3.39±0.505

  Avoidance approach 2.74±0.58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대인관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3학년 

3.48점, 1학년 3.46점, 2학년 3.41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경우에 중위권과 하위권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p<0.001),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문제해결능력은 대인관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3학년 

3.26점, 2학년 3.18점, 1학년 3.17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 

3.31점으로 보통과 나쁜 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학업성적인 상위권이 3.36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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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위권 3.20점, 하위권 3.06점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1)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3.3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통 3.15점, 불만족 3.08점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3>.

Table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Divis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Mean±SD F p
* Mean±SD F p

*

Grade 1 year 3.46±0.421 2.983 0.427 3.17±0.339 2.983 0.081

2 years 3.41±0.356 3.18±0.343

3 years 3.48±0.354 3.26±0.36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ad 3.49±0.382 10.027 0.038 2.83±0.370b 19.857 <0.001

Moderate 3.37±0.333b 3.11±0.321ab

Good 3.54±0.406a 3.31±0.347a

Academic 

performance

≤2.9 3.32±0.321b 7.250 <0.001 3.06±0.303b 11.822 <0.001

3.0∼3.9 3.46±0.392ab 3.20±0.338ab

≥4.0 3.57±0.339a 3.36±0.395a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3.38±0.051b 4.419 0.035 3.08±0.344b 13.325 <0.001

Moderate 3.41±0.388ab 3.15±0.320ab

Satisfies 3.52±0.361a 3.31±0.362a

*by one-way ANOVA

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

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대인관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문제해결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게 나

타났으며, 문제해결능력은 대인관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

게 나타났다(p<0.001)<Table 4>.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correlation

Characteris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ademic 

performance

Major 

satisfa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

Academic performance 0.130* 1

Major satisfaction 0.277*** 0.243***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207*** 0.191*** 0.143** 1

Problem-solving ability 0.305*** 0.241*** 0.246*** 0.551*** 1

*

p<0.05, **p<0.0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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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해결능력으로 나타났으며(β=0.503)(p<0.001), 모형 설명력

은 32.7%였다.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β=0.440)(p<0.001), 전공만족

도(β=0.108)(p<0.05), 대인관계(β=0.104)(p<0.05), 학업성적(β=0.086)(p<0.05)으로 나타났으

며, 모형의 설명력은 38.3%이었다<Table 5, 6>.

Table 5. Related factors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haracteristics B SE β t p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054 0.036 0.075 1.517 0.130

Academic performance 0.050 0.030 0.076 1.650 0.100

Major satisfaction 0.005 0.026 0.009 0.199 0.842

Problem-solving ability 0.543 0.052 0.503 10.374 <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6. Related factors of the problem-solving ability

Characteristics B SE β t p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070 0.031 0.104 2.265 0.024

Academic performance 0.052 0.026 0.086 1.991 0.047

Major satisfaction 0.056 0.023 0.108 2.484 0.01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407 0.039 0.440 10.374 <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총괄 및 고안

창의성 중심의 혁신형 경제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중심 교육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치과위생사에게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3.45점으로 유[22]의 3.45점과 황 등[17]의 연구 3.46점과 

유사하였고 조 등[16]의 3.39점, 김[19]의 3.30점, 김 등[18]의 3.20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23]의 3.49점과 유사하였으나 조[24]의 3.57점보다는 낮게 나타난 

결과는 간호 교육분야에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에 관련된 연구 즉 문제중심학습[25]과 프리셉터쉽

[26] 적용이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치

위생 교육계에서 비판적 사고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여 비판적 사고성향을 함양시키는데 영향을 미

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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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김 등[18]과 조 등[16]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과 학제, 학력이 높을수록 이론학습과 임상

실무 실습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어 교육기간과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제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 치위생 교육이 비

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치과위생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6].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과 교육기관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 개설 및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켜 학년별 수준에 맞추어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경우가 중위권과 하위권보다 높았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비판

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19]과 유[22]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황 등[17]의 연구 결과 학업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결과를 보여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10]의 연구에서도 간호학 전공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의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전

공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만족할 때 불만족한 학생보다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배우려는 목적

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으

리라 사료된다. 

신 등[27]의 간호 대학생들이 임상실무에서 복잡한 대상자 간호 문제와 성향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였다. 장

래 전문 직업인인 치과위생사의 필수 능력으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다양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비판적 사고훈련을 위해 치위생 교육에서 교양이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과

목이 요구되며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주고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전략과 교육과정 개

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3.20점이었으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

아 다양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22]의 연구에서는 3.09점, 김 등[18]

의 3.06점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등[28]의 연구결과 3.59점보다는 차

이가 있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 치위생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은 보통 수준정도였으나 같은 

보건계열의 간호 학생들과 차이가 있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이 학교교육의 장

에서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은 학업성적이 상위권 일수록 대인관계가 좋은 편일수록 전공

에 대해 만족한 경우가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22]의 연구의 학업성적이 4.0점 이상

인 경우, 대인관계가 좋을 때, 전공에 대해 만족한 경우가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

하였다. 유[22]의 연구결과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결과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는 최와 김[2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김 등[18]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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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와 같이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계의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학년별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

링하여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를 각 학년의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

성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기법이 변화된다면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학업성적이 문제해결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문제해결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이었으며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학업

성적이었다.

김 등[18]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와 

김[29]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은 양의 상관관계의 결과와 상호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김[30]과 조 등[16]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문제해결능력에 가장 강한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마[10]는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

력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간호학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학업성적 등이 의미 있는 영향요인

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김 등[18]은 문제해결능력에 비판적사고와 학업성적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인관계, 전공만족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

이가 있게 나타났다. 위 변인들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윤 등[31]은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전문직업인을 배양하는 대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대학교육에서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존의 치위생 

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를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비판적 사고체계의 

훈련보다는 암기 주입식 위주의 교육과 틀에 맞추어진 단순 정보 제공식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 생각된다. 하지만 치위생 교육기관 인증기준에서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에 대한 역량

을 제시하고 있으며 21세기 직업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치

위생 과정의 문제중심의 교육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통합교육과정이 비판

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32]을 기초로 치위생 교육기관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바람직한 바람

이 일어야 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치위생 교육계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

황을 이해하고 분석 및 종합하며,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시키고, 대상자

의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재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어 비판적 사고능력을 겸비하

고 근거중심의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간의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강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치과위생사로 임상현

장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본인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

는 상항에서 자신이 지닌 지식을 활용해 정보를 탐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

에 따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치위생과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후속연구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3년제 및 4년제별로 비교 분석 및 반복 조사 연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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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의 연관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학년별 다른 학생

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3-4년 동안 학년

별로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비교ㆍ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며 

자료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편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

하고 보완하는 연구로 사용할 수 있기에 반복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 론

G대학 치위생과 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30일부터 9월 2일까지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

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과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1.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3.45점이었으며 문제해결능력은 3.20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대인관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p<0.05)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능력은 대인관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01). 

3.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대인관계, 학업성

적, 전공만족도, 문제해결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능력은 대인관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게 나타났다(p<0.001).

4. 문제해결능력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였으며,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학

업성적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따라서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에서 전문직업인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치위생 교

육기관에서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로 생각한다. 본 연구

를 근거로 비판적 사고능력과 관련된 교과목 개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

램 및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제중심교육을 적용한 교수학습방법

을 실시한다면 문제해결능력은 향상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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